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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유소협회, 정부에 “압박정책” 철회 요구

한국주유소협회는 8월2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기 위해 주

유소를 압박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.

한국주유소협회는 “최근 정부는 주유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고유가에 대한 책임을 주유소에

떠넘기기 위해 주유소 500곳의 장부를 확인하는 등 주유소를 압박하고 있다”고 주장하며 “정부가 계속해서

5%에 불과한 주유업계 마진을 문제 삼겠다면 청와대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,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

끝장토론을 해 보자”고 제안하기도 했다.

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, 응답자

의 88%인 336명이 <동맹휴업 등 단체실력행사>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히고 “대안주유소 설립 등 비현실적

이고 부작용만 낳는 주유소 압박정책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”고 경고했다.

또 199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유소 수는 3382곳에서 1만2933곳으로 4배 증가했고 주

유소당 월평균 석유제품 판매량은 1973드럼에서 976드럼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.

따라서 월평균 판매량이 1000드럼 미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주유소가 66.8%에 달해 주유소 사

장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(c)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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